NEC, 리튬-이온 배터리 생산 확대 
NEC가 리튬-이온 배터리의 생산을 확대한다. NEC 그룹은 2012년 회계연도부터 리튬-이온 배터리의 생산을 연간 1천만 kWh로 증산한다. 현재 NEC의 리튬-이온 전지 생산량은 연간 2백만 kWh 내외이다. 

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는 자회사인 NEC 에너지 디바이스를 통해 조달된다. NEC 에너지는 라미네이트 리튬-이온 전지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회계연도에는 전극의 생산도 늘린다. NEC는 2007년 4월 NEC 토킨, 닛산과 함께 AESC(Automotive Energy Supply Corporation)를 설립해 자동차용 리튬-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다. 

